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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한국문화원, 차세대들의 ‘한국의 날’ 축제
영국 중북부 맨체스터, 셰필드, 리버풀에서 개최

- 맨체스터에서 첫 한국의 날 축제 진행
- 지역 및 대학별 특징에 맞춘 맞춤형 한국 문화 체험 축제 성황리에 종료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영국 중부에 위치한 셰필드, 
리버풀과 맨체스터에서 ‘한국의 날’ 축제를 3월과 4월에 성공적으로 개최
했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차세대들의 한국의 날 축제는 새로운 시대 문
화유산의 바탕입니다. 다양한 도시에서 다채로운 사람들이 한국문화로 연
결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특히 맨체스터 대학에서 첫 한국의 날
을 시작해 뜻깊습니다. 셰필드 대학은 한국학의 역사가 긴 만큼 지역 커뮤
니티와 한국의 날이 축제로 자리 잡아 기쁩니다. 리버풀 대학은 음악 산업
으로 특화된 한국의 날 축제로 진행하여 뜻깊습니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4월 29일(화) 리버풀 ‘한국의 날’ 축제는 리버풀 대학교, 리버풀 대학교 
한인회와 협력해 유네스코 음악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구성된 프로그램으
로 운영했다. 한류 산업 강연과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취업 특강, 한복과 
딱지치기, 공기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한국 문
화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100여명이 참가하며 뜨거운 반응
을 모았다. 

4월 27일(일) 셰필드 ‘한국의 날’ 축제에는 37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박찬응 교수(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판소리 공연과 신라 앙상블의 국악 



공연, 태권도 동아리의 품새 시범, 케이팝 동아리의 케이팝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헸다. 체험 부스로는 서예와 한복 체험, 딱지치기, 공기
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셰필드 대학
교, 셰필드 대학교 한인회와 협력해 진행된 셰필드 ‘한국의 날’ 축제는 
2018년 처음 개최돼 올해 7회를 맞으며 지역 주민들의 열띤 참여를 불러
일으키며 셰필드 지역의 인기 있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3월 23일(일) 맨체스터 ‘한국의 날’ 축제는 맨체스터 대학, 맨체스터 
한인회와 협력해 개최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날’ 축제가 진행됐
다. 100여 명이 참여한 맨체스터 ‘한국의 날’ 축제는 한국 전통놀이, 서예
와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신라 앙상블의 전통음악 공연, 그리
고 케이팝 커버 댄스로 구성됐다. 

문화원은 영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다양한 한국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원은 영국 주요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문화, 음악 산업, 한류 
등 다양한 주제로 영국 내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며, 하반
기에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에든버러, 리즈 지역에서 ‘한국의 날’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리버풀 ‘한국의 날’ 축제 사진

     2. 셰필드 ‘한국의 날’ 축제 사진

     3. 맨체스터 ‘한국의 날’ 축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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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사진 1> 리버풀-한국문화 퀴즈쇼 모습 <사진 2> 리버풀-한국전통놀이 체험 모습

붙임1 리버풀 ‘한국의 날’ 축제 사진

붙임2 셰필드 ‘한국의 날’ 축제 사진

행사 사진

<사진 1> 셰필드-캘리그라피 체험 모습 <사진 2> 셰필드 태권도 시범 모습



붙임3 맨체스터 ‘한국의 날’ 축제 사진

행사 사진

<사진 1>  맨체스터-신라앙상블 공연 모습 <사진 2> 케이팝 댄스 워크숍 모습


